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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해양수도’부산에서 
혁신제품 기업과 현장 소통

- 부산지역 혁신제품 기업 간담회 개최... 현장 중심 조달정책 개선방안 논의
- 혁신제품 지정기업 방문해 생산현장 검검 및 기업 애로사항 청취
- 부산청 MZ세대 직원들과 ‘격의 없는 대화’ 나누며 조직문화 혁신과 실행력 결속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18일 남부권 경제의 중심지이자 혁신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는 부산을 방문해 지역 중소·벤처기업들과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실질적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부터 전국 11개 지역을 찾아 기업의 의견을 직접 듣고,

조달 정책에 반영하는 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2026년 조달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현장이 체감하는 변화”... 부산테크노파크에서 혁신기업 간담회 개최

이날 오후 부산테크노파크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기술력을 갖춘 부산지역

대표 우수 및 혁신기업 10개사와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공공조달 개혁 및

글로벌 진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여기업들은 고물가 및 대내외 경제 위기 속에서 실제로 겪고 있는 애로

사항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 확대를 위한

시범구매 사업 확대, 조달시장 진입 장벽 완화 및 후속 절차 간소화 등 경제

회복을 위한 조달 정책을 요구했다.

백 청장은 2026년 공공조달 개혁 방안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설명하며

“낡은 규제의 모래주머니를 과감히 걷어내 조달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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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역동성을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산의 주력 산업과 연계한

혁신제품을 집중 발굴하고, 공공조달이 기업 성장의 실질적인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기술로 안전을 켜다... 혁신기업·MZ 직원과 소통

간담회 직후 백 청장은 혁신제품 지정기업인 ㈜덕성해양개발을 방문해

혁신제품 시연을 참관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덕성해양개발은

해양안전장비 전문기업으로, 항로표지용 LED 등명기를 자체 개발·제조하는

해양 조명 제조 분야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지역 유망 중소

기업이다.

현장을 둘러본 백 청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곧 조달 정책의 가장 정확한

데이터이자 이정표”라며, “기술력이 뛰어난 혁신기업들이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 진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늘 현장과 호흡하는 조달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백 청장은 부산지방조달청을 방문해 일선에서 조달 행정을 수행하는

MZ세대 직원들과 격의 없는 대화의 시간을 갖고,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조직 내부의 자유로운 소통과 세대간 공감을 당부하고, “직원들이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자율과 창의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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